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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민중화가 민정기, 초창기 그림부터 인문학적 고찰 녹아있는 최신 산수화까지 작품세계

조망

민정기 화백의 작품 (사진 조은정 기자)

지난해 4월 27일, 남북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의 배경에는 민정기 화백이 그린 산수화 '북

한산'이 걸려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건 어떤 기법으로 그린겁니까" 물으며 그림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청와대가 선택한 민정기 화백의 개인전이 국제갤러리에서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민 화백은 1980년대 '현실과 발언'의 동인이자 민족미술협의회 출신 대표적인 민중화가로 1980

년대 초에는 스스로 '이발소 그림'이라 지칭하는 작품들로 국내 화단에서 주목을 받았다. 스스로

키치적 이발소 그림을 표방함으로써 1970년대 국전을 중심으로 추대되던 순수미술, 추상미술에

대한 저항을 한 것이다.  

80년대 후반부터는 인문학적 고찰과 민중사관이 녹아있는 산수 풍경과 산수화지도를 그려 왔다. 

그간 주로 산세, 물세 같은 지형적인 요소를 중점적으로 다뤘데 반해 이번 전시에서는 도심으로

시선을 옮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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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화백은 최근에 종로구에 위치한 청계천, 사직단, 세검정, 백사실 계곡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생생한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풍경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리기보다는 과거의 역사를 스스로 해석

하고 그림에 녹여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2016년도 작품 <유 몽유도원>은 조선 초기 안견의 몽유도원도 이미지 위에 현재 부암동 풍경

을 병치시켜 부암동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감상하더라도 초록색과 푸른색이 어우러지는 산천의 풍경은

고향에 온 듯 그 자체로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인간의 자유 의지를 표현하고자 했던 80년대 흑백 판화

작품들도 선보인다.

미술계 트랜드를 선도해온 국제갤러리가 새해 첫 전시로 민중화가를 선택했다는 점도 이 이채

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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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작 21점과 신작 14점을 소개해 작가의 과거의 현재 작품세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재조명을 받기 시작한 민중화가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전시는 서울 삼청동 국제갤러리에서 3월 3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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